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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혜진

● 캐나다 토론토 거주 작가, 이민·유학 수속 대행업 종사

외로운 떠돌이

누군가는 내 삶을 

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

하지만 실은 고단한 인생입니다. 

이쪽에 있을 때는 저쪽이 그립고 

저쪽에 살면서는 이쪽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는, 

외로운 떠돌이입니다. 

문득 왜 이민을 떠났을까 

후회가 밀려오는 순간도 있습니다. 

그러나 가끔은 거부할 수 없는 

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

장혜진의 <이민 가면 행복하냐고 묻는 당신에게> 중에서


